
믹스뮤니티회사소개

🧭미션

기술을통해사람들의삶의질을향상

🔍비전

기술의가능성을최대한활용하여사람들의일상에긍정적인변화를

가져오는것

⚖️소개

개발동기

믹스뮤니티는요즘직장인을위한안전한하이퍼로컬커뮤니티앱 ‘위버디’와사진으로
찾는약학정보 ‘약샷’을개발하는기업입니다.

👯‍♀️위버디서비스소개

완전한익명대신어느정도신원이보장되는 '인증스타트업'창업이늘어나고빠르게
성장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기존의플랫폼서비스에인증을더해정보신뢰도를높여
이용자참여를더이끌수있기때문이라는분석입니다.

저희는 20대 30대 1인가구의사회적고립,플랫폼에서의익명성으로인한다양한문제를
겪고있는사용자들을위한안전한온라인공간이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 ‘약샷’서비스소개

[다약제복용환자를위한약물인식서비스 ‘약샷’]

💡 “혼자계신저희팔순할머니께서매일한움큼씩약을드십니다.의사들이준것이니
다드셔야몸에좋다고믿으시는데걱정이되었고,찾아보니같은위장약종류만 5개
이상을드시고계셨습니다.”

한움큼노인의약,누구에게정리받아야할까요?

한국의고령자중장기간으로 5개이상약물을 (다약제)복용하는사람이약 260만명에
이르고있는와중에도 ‘3분진료’에쫓기는의사들은환자가다른과에서어떤약을
처방받아복용하고있는지까지신경쓸겨를이없습니다.

고령자들은여러종류의만성질환을동시에앓기쉽고많은약을복용하게되는데,이런
약들이부작용을일으키면노인증후군을더빨리부를수있는데도말이죠.

저희는 ‘다약제를복용중인고령자’와 ‘3분진료에쫓기는의료진들’을위해사진
촬영만으로약물에대한정보를받아와약물오남용을예방하는서비스, ‘약샷’을
개발하였습니다.

팀목표

저희팀은다음과같은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 수평적인조직문화로서로의발전을위하여끊임없이상호피드백하여성장하는

팀

● 지속적인소통으로빠른의사결정및문제해결

● 공통된목표를가지고국내 1위인증모임플랫폼을만들고자하는꿈을위해
노력하는팀

우리팀은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최선을다하며,끊임없이자신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연혁

2022.10.30오늘생일 앱 출시

2022.11.03개인사업자 등록



2022.12.17상호명 ‘믹스뮤니티’변경

2023.03.01위버디 앱 출시


